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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홈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등 실내에서 하는 운동

이 인기를 끌면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운

동복이 인기다.

운동복도 패션이다. 운동복 연출법을‘스타일M’ 

(stylem.mt.co.kr)이 소개했다.

◈ 볼륨감 과시? 몸의 움직임 보기 위한 ‘브라톱’

브라톱은 평소에 입기엔 다소 섹시함을 부각하기 위

한 아이템처럼 보일 수 있다. 하지만 운동 시 브라톱은 

몸의 움직임을 쉽게 하고 가슴 건강을 챙기는 아이템이

다. 요가나 근력운동을 할 때 정확한 자세와 근육의 움

직임 확인 등을 돕기도 한다.

브라톱과 레깅스의 컬러와 재질을 맞춰 슈트처럼 착

용하거나 트레이닝 팬츠와 매치해 스트리트 웨어로 연

출하거나 단색 브라톱 또는 밴드나 프린트로 포인트를 

더한 브라톱에 모노톤의 하의를 매치하면 깔끔한 스타

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. 컬러풀한 트레이닝 팬츠와 재

킷, 비니 등을 코디하면 스타일리시한 애슬레저 룩으로 

손색없다.

◈ 근육을 잡아주는 ‘레깅스’, 컬러매치로 멋스럽게

레깅스는 운동복 패션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

다. 피부 쓸림을 막고 활동성을 높여 운동을 더욱 효과

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다.

브라톱 또는 길이가 짧은 크롭톱과 함께 레깅스를 매

치하면 다리를 더욱 길어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. 특히 상

의 또는 가방이나 신발과 같은 색으로 선택하면 세트로 

맞춰 입은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다.

화려한 레깅스 패션이 부담스럽다면 모노톤의 제품이 

가장 무난하다. 회색 레깅스에는 흰색을, 검은색 레깅스

에는 블랙이나 화이트를 매치하면 쉽게 멋을 낼 수 있다.

특히 레깅스를 고를 때 허리를 탄탄하게 받치는 넓은 

밴드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체형을 더욱 보완할 수 있

다. 허리의 군살을 보정하고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한다.

무릎 아래 길이의 레깅스는 종아리가 짧은 편이라면 

피한다.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일 수 있다. 

◈ 아우터 매치로 스타일리시하게 

브라톱에 레깅스, 또는 트레이닝 팬츠 차림은 스포티

한 아우터를 걸치면 단번에 외출복으로 변신한다. 야외 

운동 중 땀이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덧입거나 브라톱

의 노출을 가볍게 감추기 좋다.

브라톱에 트레이닝 쇼츠, 여기에 같은색의 바람막이 

점퍼를 착용하면 감각적인 트랙슈트 룩이 완성되고 흰

색 톱과 팬츠 차림에 메탈릭한 스포츠 재킷을 걸치면 멋

스러운 스트리트룩을 연출할 수도 있다.

‘운동복도 패션이다’ … 운동복 스타일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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